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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해외지역연구의 관점에서 독일의 윈스터를 사례로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연계망을 고찰하기 위 

하여 制度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대학의 교수 • 연구 및 봉사기능의 지역사회로의 移轉過程과 그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가이다. 교수기능의 知識移轉으로는 성인교육과 대학청강제도가 복합된 ‘中老年層

大學正規敎科受講制度’가 분석되었다. 윈스터에서의 짧究 및 技衛移轉過程은 대학기관인 ‘鼎究移轉室’에서부터 혁신 

기업의 보육단계인 ‘技術展園’이라 불리는 기술이천센터를 거쳐 ‘技術公園’이라 일컴는 기술단지에 이르는 3단계로 

이루어졌다. 대학의 봉사기능의 사례로 선정된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주민에게 각종 문헌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 

는 제도의 마련으로 地城정보센터의 구실을 수행한다. 그 외에도 대학과 행정당국간에는 상호발전을 위한 대화모임 

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으로 윈스터는 대학과 지역간의 체계적 • 항구적 연계망이 형성되 

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어: 知識移轉， 鼎究移轉室， 技衝廣園(技衛移轉센터)， 技衛公園(技衛團地) , 地域情報센터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institutional analysis to find the linkages between university and 

local commun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of the university is knowledge transfer. ‘The Study 

Programme for Senior Citizens(Studium im Alter)’ is the institution mlxmg programme of adult 

education and guest students. The attendants ch∞se lectures in the University and get new information 

without examination or any other pressure. lnnovative information transfer between university research 

and industry in the region took three phases; Center for the Research Transfer (die Arbeitsstelle 

Fors이lUngstransfer: AFO) , Technology Transfer Center or Technology Garden(Technologiehof) and 

Technology Park(Technologiepark). The University and Regional Library(die Universitäts-und 

Landesbibliothek: ULB) , as the regional information service center, plays also a great role in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residents in Münster and the neighbouring area. The C∞rdinator Group between 

University and City government is open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Key Words: knowledge transfer, Center for the Research Transfer(die Arbeitsstelle Forschungstransfer: 

AFO) , Technology Garden (Technologiehof, Technology Transfer Center) , Technology 

Park(Technologiepark) , The University and Regional Library(die Universitäts-und 

Landesbibliothek: ULB)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 95 해외연구특별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大學과 地域社會의 結읍에 관한 制度 分析

1 .서론 따라서 1960년대 후반기부터 교육기회의 균둥화와 

양질의 노동력의 확보가 학계의 주요연구과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입지선정과 교육기 

회에 관한 연구가 Geiß.ler( 1965) 와 Gei야1(1965)을 

위시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197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신설대학과 이의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식사회 · 정보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21세기에는 대학의 위상이 오늘날의 산업사회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며， 대학의 기능도 더욱더 강화 파급효과는 교육정책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지역경 

될 추세에 있다. 선진제국에서는 대학이 상아탑에 제 • 공간정책 분야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만 안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대학은 전문 예를 들면， 대학예산의 지출과 대학생의 소비 성향 

인력의 양성과 함께 대학이 보유한 고급인력과 시 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교육경제학적 측면 

설 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재고시킬 수 있 에서 접근하는 연구를 비롯하여， 대학이 지역의 경 

는 혁신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 제적 요인으로 인식됨으로써 경제취약지역의 발전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에 있어서 대학과 지역사 동인으로서 신설대학의 입지에 관한 연구가 집중 

회를 결합시키는 연계망으로서의 制度가 어떤 역 적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을 전후하여 산업구조의 

할을 수행하는가를 밝혀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 조정기를 맞이한 독일에서 대학은 그들이 지닌 지 

구는 대학이 지역사회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식 및 기술을 토대로 ‘지역혁신요인으로서의 대학’ 

밝히는 동시에 대학 조직의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으로 그 역할이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독일은 1970년대 후반으 상황에서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연계는 교육경제학 

로 접어들면서 산업사회로부터 지식 · 정보사회로 적 측면을 넘어서서 대학의 기술 및 연구성과를 

진전됨에 따라 구조조정기를 맞이하였다. 이 과정 지역사회의 기업에 이전하는 산학협동의 양상을 

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재배치와 중소기업으로의 띠었으며， 이에 관한 연구가 1980년대 말 이후 급 

기술이전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동장하였으며， 속히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지닌 각종 노 

대학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立地要因으로 인식되기 하우 및 기술정보와 고급기술인력을 지역사회에 

시작하였다. 대학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구축적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어떻게 

바탕으로 경제주체에 양질의 노동력과 기술을 제 기여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와 대학이 첨단기술지 

공하는 공급원으로 기능함에 따라 사회변동을 능 향적인 기업체를 지역사회에 유인하는 과정에 관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요기관으로 재둥장하 한 연구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 Ott, T, 1993 ; 

였다. 이처럼 대학이 지역사회발전의 추진체로 인 Fromhold-Eisebirth, M, 1992, 29-37). 이와 더불어， 

식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망을 통한 지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망을 조직적이고 영속적으 

역발전에 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 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에 관한 연구도 1990년대 초 

작하였다(Gieæ， E, 1987, 25-28). 기부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De뼈arm， 

1960년대에는 전후 베이비붐과 연관된 출생률의 1995, 93-106). 

급증으로 대학증설이 불가피하였으며， 경제성장과 오늘날 대학은 지역사회의 지원 없이는 대학의 

더불은 고급인력의 수요팽창에도 불구하고 적정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으 

준의 대학졸업자를 배출하지 못한 교육정책으로 며， 지역사회도 대학의 협조 없이는 지역발전동인 

인하여 교육위기는 물론 경제위기로 치닫게 되고， 을 상실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양자간의 결합을 

결국 교육개혁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항존화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제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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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은 일방적이기 쉽고 영속적일 수 없기 때문이 의 주요기능으로 자리잡았다. 현대산업사회의 고도 

다. 본 연구는 대학의 규모 및 질적 수준에 비하여 화와 더불어， 고급인력을 배출하는 교수기능이 큰 

산업화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독일의 뭔 몫을 차지하게 되고， 대학은 지역노동시장의 공급 

스터 (M삐ster)지역을 대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자로서 지역사회 노동력의 질적 구조에 영향을 미 

어떠한 제도를 통하여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치는 주요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기술사회로 진전됨 

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6년 에 따라， 기업이 대학의 연구성과에 관심을 기울이 

2월부터 8월까지 윈스터의 대학들과 행정기관， 기 게 되고， 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전이 대학의 주요 

업체 및 관련단체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면 기능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또한， 대학이 지년 도서 

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외에도 꾸준히 신문을 포 관， 전자계산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둥은 대학 

함한 관련자료와 연구문헌을 수집하였다. 특히， 연 구성원의 이용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주민들에 

계망에 포착된 기관을 추적하여 기관의 설립과 운 게도 문호가 개방됨으로써， 사회적 봉사기능이 지 

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찾아내어 기능분석을 시 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도하였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결합에 관한 제도적 있다. 

장치가 거의 마련되지 못한 한국적 현실에서 본 연 대학의 입지와 지역발전의 관계를 분석한 필자의 

구는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연계망을 조직하여 지 연구(1995) 에서 대학의 3대 기능과 지역사회의 결 

역사회 및 대학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일조하 합을 통한 지역발전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 

리라고 본다. 

2. 연구내용 

대학은 고도의 知的 文化를 계숭 · 전달하고 창 

조하는 혁신의 중심지이다. 따라서 대학은 학술적 

이론과 방법을 계발하는 ‘연구’ 와 이를 전수하는 

‘교수’의 양대 기능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다. 또 

한 대학이 오늘날 상아탑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지 

역사회와의 연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봉사도 대학 

구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연계망 

을 나타내는 제도(또는 기관)의 사례를 선정하고자 

한다. <표 1)은 그 연계망과 제도 및 파급효과를 

나타낸 틀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분석이 본 

연구의 내용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생교육과 재교육을 복합시킨 듯한 성인교육제도 

의 일종인 ‘中老年層大學正規賴授講制度(Studium

im Alter)’를 교수기능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 기 

능은 아직 한국대학에서는 제도화되지 못한 것이 

다. 연구기능의 지역사회이전 기관으로는 대학연구 

표 1.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와 제도의 사례 및 효과 

대학의 기능 이전유형 
연계제도(기관 또는 대상)의 사례 지역사회 

대학 지역사회 발전효과 

교수기능 인력이전 성인교육제도 중노년충 
지식상숭 
재교육 

연구기능 지식/기술이전 대학연구이전기구 
기술이전센터 기술혁신 

기술공원 기업의 창업 

봉사기능 정보이전 
도서관의 

주민 일반 
지식·정보 

대출제도 유통활성화 

종합행정업무 행정업무 교환 
대학 빛 지역사회 행정당국간의 행정업무 조정 

협의기구 유대강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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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기 구(Abeitsstelle For&:hung뾰ansfer)와 기술이 

전센터 및 기술공원(Tedmolo.밍epark)을 대상으로 

하며， 봉사기능으로는 대학도서관의 주민이용제도 

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행 

정당국간의 통로인 官 · 學 협의체의 운영을 고찰 

하였다. 

1. 뭔스터地域 및 大壘 1홈格 擺觀

1. 뭔스터地域 

교회와 시청 그리고 대학건물이 도심부에 마주 

대하고 있는 윈스터 (M띠lSter)는 유럽의 전통적인 

중세풍의 도시구조를 지닌 中心地都市이다. 이 도 

시는 위도상으로 북위 510 58' 동경 r38’에 위치하 

둥의 종사자가 우위를 차지하여 사무서비스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학생 수는 5만 여명에 달하 

고 교수를 비롯한 연구 및 사무직 고용자를 합한 

대학고용인구도 약 1만 2천 여명에 이른다. 따라서 

뭔스터는 대학의 영향력이 매우 큰 大學都市이며， 

주민의 교육수준도 매우 높은 知的都市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의 성격은 역사와 더불어 형성된 것 

임을 알 수 있다. 윈스터는 중세기인 8세기말에 베 

스트팔렌(Wes뼈en)의 종교 · 정치 • 문화의 중심지 

로 동장하였고， 그후 한자동맹도시의 일원으로 상 

업이 발달함에 따라 14세기경에는 약 1만 2천 여명 

의 인구를 포용하는 독일의 대도시군에 속하게 되 

었다. 그러나 1726년 후작의 지위를 가진 主敎 및 

그 기관이 본(Bonn)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의 일 

며 독일의 중추적 공업지대인 루르지방을 포용하 부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1816년 뭔스터는 프로 

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 ordrhein -Wes벼len)주 이센의 베스트팔렌州의 수도의 지위를 획득함에 

의 북부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남북길이 24.4km, 동 따라 上級의 行政機能이 배치되는 계기를 마련하 

서길이 20.6km로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 였다. 州政府와 의회를 비롯하여 상급재판소와 이 

는 이 市의 면적은 302뼈에 달하며， 도르트문트-햄 

스 운하(Dortrnund-Ems Kan려)가 저평한 독일 북 

부형야지대와 연결되면서 이 市域을 관통하고 었 

다. 삼림과 경지 및 호수를 비롯한 水域이 전체면 

적의 약 73%를 차지하여 전원적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답고 푸른 도시이다. 

歷史都市로서의 윈스터는 시대적 정치행정상황 

과 더불어 도시기능이 변천하여 왔다. 오늘날의 뭔 

스터는 행정 및 서비스都市의 전통 위에 大學都市

의 성격이 중첩된 서비스기능도시이다'. 1975년 市

域이 확장되기 전에는 약 74k퍼의 면적에 20만의 

인구가 모여 살았으나， 주변농촌지역의 편입으로 

약 6만의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1993년 현재 이 시 

의 인구는 약 26만 8천명에 달하고 있다. 뭔스터市 

의 통계연보(1993년)에 의하면 약 12만의 고용인구 

중에서 81%가 상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순수상업종사자의 비율은 15%에 지나지 

않으며， 소위 4차 산업에 속하는 금융 • 보험 • 교육 

에 상응하는 기능들이 입지함으로써 전형적인 행 

정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고차의 행정기능의 

입지에 힘입어 배후지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상업 

기능도 강화되었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독일의 최 

대 석탄산지인 루르지방의 산업화는 교통망의 확 

충을 필요로 했다. 지역간을 연결하는 철도와 수로 

의 건설로 뭔스터는 독일의 주요교통체계에 편입 

되었다. 윈스터는 1848년에서 1875년 사이에 켈렌­

브레멘-함부르크로 연결되는 철도노선에 접속되었 

고， 1899년에는 도르트문트-앵스 운하를 통해 북해 

와 라인강으로 연결되었으며， 1938년에는 중부 독 

일과 베를린으로의 운하 연결노선에 접속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전의 윈스터는 행정 및 상업기능의 

발달로 상위계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Tibα뼈， K, 1뽀4). 

그러나， 종전 이후 행정구역의 재편과 함께 중 

심성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 

렌州가 새로이 탄생되고 주정부의 수도가 뒤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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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프로 이전함에 따라 상급행정기능이 이전되고 

次下位의 행정기능만이 남게 되었다. 다행히 베스 

트팔렌-리 패 (Westfalen -Lippe) 의 농업 관련 기 관의 

입지로 말미암아 농업서비스에 관련된 고용의 기 

회를 얻게 되었다. 뭔스터의 고용은 대부분 교육수 

준이 높은 관리와 연구자에 의하여 주도됨으로써 

직장이 안정되고 구매력이 높은 특정을 지니고 있 

다. 이 도시의 상권은 대체로 30km 범위 내의 소도 

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극장， 박 

물관， 동물원 풍의 시설이용범위는 반경 약 100km 

에 미치고 있다. 윈스터는 대학도시인 만큼 20대의 

젊은이가 약 23%를 차지하고， 65세 이상의 노년인 

구도 14%를 넘어서고 있다. 북부독일지방에서 신 

교도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윈스터는 카톨릭 신도 

수가 주민의 62%에 이르러 주민의식은 보수적 성 

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뭔스터大學 

이 도시에는 뭔스터종합대학교를 위시하여 이론 

보다는 실제적용을 더 중히 여기는 4년제 전문대학 

과 예술대학이 자리잡고 있다. 1600년대에 신학교 

로 태동하여 1780년에 대학으로 승격된 뭔스터대학 

은 그후 신학， 법학， 의학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였고， 1902년에는 프로이센의 빌헬름 2세가 

국립대학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를 기념하여 

1907년 베 스트팔렌 빌 헬름대 학교(Westfälische 

Wilhehns-Unive생tät) 라는 교명 이 확정 된 이 래 오 

늘날까지 그 명칭이 유지되고 있다. 통상 뭔스터대 

학교(Universität Mψ1Ster) 라고 불려 진다. 

이 대학의 학생 수는 1949년에 약 5천 여명이던 

것이 1970년대의 교육개혁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 

가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에는 무려 3만 9천 여명 

이 동록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 약 4만 5천 여 

명의 둥록생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뭔스터대 

학교는 독일 전체에서 뭔헨대학교 다음으로 학생 

수가 많다. 이들 학생들의 출신지는 이 州에서 약 

地理學論훌훌 第31號(1998. 2) , 1-15. 

80%정도이며， 이 ’‘l‘l 에 인접한 니더작센州에서 12% 

정도를 차지한다. 대학의 연구 및 강의 담당교수는 

약 2600여명에 달하며 그 중에서 학과 및 연구소 

의 소장직을 맡은 정교수는 600여명에 이른다. 이 

들 정교수들은 연구계획과 예산을 담당하며 일정 

한 기관을 운영해나간다. 이 대학교는 신학대학을 

비롯하여 7개 단과대학에 21개 학부로 구성되고， 

무려 껑0개 이상의 학과 및 연구소가 강의와 연구 

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학제간의 연구를 수 

행동}는 특별연구과정이 수없이 설치， 운영되고 있 

다(Proñle， 1997 & Jahersbericht, 1995 참조) . 오랜 

역사를 지난 연유로 이 대학의 학과 및 시설이 도 

심에 산재하는 한편， 새로운 현대시설을 수용한 의 

과대학 및 대학병원，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은 도시 

주변부에 집단형을 이루고 있다. 

1만 여명의 학생과 전문인력을 수용하는 4년제 

뭔스터 전문대 학(Fachhochschule Münster) 은 새 로 

운 기술개발과 실제응용에 치중함으로써 지역사회 

의 기업과 직결되고， 지역경제발전의 자극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화학， 기계， 건축， 환경공학부 

동과 경제 · 사회학부가 결합하여 11개 학부로 구 

성된 이 대학에는 110여 개의 학과 및 연구소가 

있고， 여기서 활동하는 전문인력들이 기술개발과 

기 술 이 전 에 기 여 하 고 있 다 ( Fachhochschule 

Mω퍼ter， 1991-1993). 그 가능은 마치 거대한 기술 

연구원의 구실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대학 

은 윈스터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인접하여 상호교 

류가 활발하다. 이 두 대학 이외에도 예술대학을 

비롯하여 100여 개의 각종 직업학교가 입지함으로 

써 직업훈련교육의 제조창 기능도 아울러 수행하 

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윈스터는 고둥교육기관 

을 중심으로한 학문 및 기술지식의 축적을 기반으 

로 知識塵業都市로 발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 

고 있다고 보인다. 대학의 수많은 다양한 건물이 

뭔스터의 경관을 지배하고 있는 도시구조는 뭔스 

터가 대학과 더불어 변모하여 온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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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과 地城社會의 結合에 관한 制度 分析

이처럼 뭔스터의 지역적 상황， 다시 말하면 지역 

사회의 공업화 수준이 미약하고 대규모 공업이 존 

속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보수성향이 

강한 서비스중심도시적 상황에서， 풍부한 연구 잠 

재력을 지난 대학이 존속할 경우에， 어떠한 제도적 

연계망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결합되고 있 

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lH.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망: 制度 및 機關 분석 

1. 평생교육을 위한 大學표規敎科의 수강제도 

1) 뿜l建의 기능과 형성배경 

대학의 교수기능은 정규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수기능과 비정규 피교육자를 교수하는 특수 

교육기능으로 나궐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 

는 ‘Studium im Alter’라는 제도는 일반성인교육의 

개념과는 달리 중노령 인구집단에게 대학의 정규 

교과목의 수강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中老年層

大學正規敎科受講制度’ 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계속교육(Weiterb뼈ung)과 성인교육 

(Erwachsenenbildung) 그리 고 청 강제 도( Gasthörer) 

가 복합된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제도이다. 독일의 

계속교육제도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 자신의 지식 

을 심화시키거나 추가로 보충할 수 있는 교육기회 

이다. 이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 

체가 그 기회를 책임지거나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기술심화 및 재교육훈련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정 

이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계속교육은 초둥， 중둥， 

고둥교육기관에 이어 제4의 교육부문으로 자리잡 

고 있으며， 모든 州政府에는 계속교육법이 운영되 

고 있다. 독일의 成A敎育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면 

서 성인의 자질향상과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은 자아를 계발하고 지 

역사회발전에도 기여한다. 예를 들어， 1없6년 윈스 

터市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Volk하lochschu1e ) 

의 여름학기 프로그램은 정치와 사회， 건강과 환경， 

직업과 계속교육， 독일어와 외국어 강좌 및 문화와 

여가선용 동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Volkshochsch띠eMωlSter Programm 1, 1996 참조) . 

이처럼 독일의 성인교육 및 계속교육은 정규교육 

을 마친 사회성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운영되는 사회교육의 형태 

를 띠고 있다. 

이러한 계속교육 또는 성인교육의 형태는 나라마 

다 다소 상이하다. 일례로， 뉴질랜드에서는 계속교 

육이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클랜 

드大學은 계속교육센터 (Center of Continuing 

Education)를 학내에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 교양 및 전문지식을 습득，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의 교원이나 

외부전문가의 위촉을 통해 강의가 운영되며， 강좌 

는 단기와 장기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수강자는 강 

좌마다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일정한 교육시 

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되면 수강자에게 자격 

증서가 수여되며， 이를 통해 성인교육프로그램 종 

사자， 사회활동 봉사자， 여성재취업자 둥이 배출되 

고 있다(The University of Auckland, 1995, 521-

522). 반면， 독일 대학의 청강생제도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학생의 

신분으로 강좌당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강의 

를 수강하는 제도이다. 뭔스터大學에서 실시하고 

있는 ‘中老年層大學正規敎科受講制度’는 연령이나 

직업， 전공분야 둥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인적인 발 

전기회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계속교육이나 성 

인교육처럼 사회교육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와는 

달리 대 학정 규교과목을 정 규대 학생과 함께 수강한 

다는 점에서 成A社會敎育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 

고 있다(K머ær， 1990, 17-57). 

‘中老年層大學正規縣受講힘l度’가 형성된 배경 

은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현대 

인의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의 활 

동기한이 길어진 점이고， 또 하나는 지식사회 · 정 

보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구조조정기를 헤쳐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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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의지의 발현이다(Br밍oer， Hg., 1996). 부언하 

면， 먼저 후자의 경우 중노년층이 정규교육기관에 

서 교육받은 시점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과거 수강 

한 지식이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그 효용가치가 하 

락하게 됨으로써， 변화된 사회상황에 적응하기 위 

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획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정치 · 경제 · 사회적 그 

리고 자연과학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을 지녀야만 이 현대사회의 시민생활을 원활히 수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사회 • 정보사회로의 

사회변동이 주요배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평균수명의 획기적인 연장으로 퇴직 후 

여생의 기간과 노년층의 가족 없는 독신생활의 기 

간이 확대되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따라서 직업과 

가족이 없는 만년을 지내는 노년충이 현대사회문 

제로 둥장하면서 이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 및 인 

생역정에서 보다 심오한 통찰의 기회를 열어줌으 

로써 제3의 인생을 걸어가게 할 배려가 필요하였 

다. 또한 이 제도는 퇴직이 임박한 연령층에게 새 

로운 삶을 맛보게 함으로써 은퇴의 공포심을 덜어 

주고， 이를 통하여 사회참여에의 길을 제시해주기 

도한다. 

또한， 과거 대학교육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 

던 50대 이상의 중노년층에게는， 청년기때 지녔던 

고둥교육에 대한 선망을 노년기에 이르러 이루려 

는 배웅에의 열의를 풀어주는 교육기회의 균둥적 

의미도 이 제도 설정의 주요배경을 이루고 있다 

(Breloer, 1986). 도르트문트大學에서 中老年層을 위 

한 대학의 개방이라는 국제워크숍의 기록에 의하 

면(K피파n없n， et a1, 1985) , 중노령자 수강코스에 참 

여 한 50-72세 사이 의 껑0명 가운데 70%7} 초 • 중 

둥 및 직업학교 출신이었고， 나머지가 대학입학 자 

격증을 가졌거나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간호고둥학교를 졸업 

하고 1970년대 초에 독일에 파송되어 오늘날까지 

대 학병원 간호부로 근무하는 40대 말의 한 한국여 

성도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학에서의 지식 

地理學論養 第31號(1998. 2) , 1-15. 

습득이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느낌이라고 필자 

에게 토로하였다. 반면에 대학생과의 연령차이가 

크므로 학문적， 세대적 언어차이를 느끼고 있으나， 

강의실의 분위기가 진지하고 엄숙하여 서로간에 

유익한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이 제도가 

고령화 사회의 추세와 사회구조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뭔스터大學 침여자의 구성과 수강 내용 

이 제도가 1986년 윈스터대학에서 실시된 이후 

참여자의 호응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1986년 

첫해 여름학기의 둥록자는 213명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 겨울학기에는 두 배를 넘었고， 1992년 겨울 

학기에는 1천명을 돌파하였다. 1995년 겨울학기의 

여자 수강생수는 985명 이 고， 남자는 622명으로 총 

참여자수는 1607명에 달하였다. <표 2>는 참여자의 

연령별 · 성별 추이를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동 

록자수는 10년간에 무려 8배로 급증하였고， 남자 

둥록자의 증가율보다 여자 동록자의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높다. 이것은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고 여가선용의 기회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연령별 참여율은 40대 이하가 6.9%에 불과하 

며， 70대 이상은 17.7%에 달하여 높은 연령에도 불 

구하고 교육기회를 적절히 누리고 있다고 보인다.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집단은 60대로 절반 이상 

을 차지하며， 50대도 약 24%를 유지함으로써 50 내 

지 60대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별 變異는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여성은 50대와 60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참여시기 

가 남성보다 빠르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60% 이 

상을 차지함으로써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을 설계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듯 하다. 참여자의 수강학 

부는 전 분야에 걸쳐 있으나， 30-40%가 신학 • 역 

사 · 철학 분야에 치우쳐 있다. 자연과학분야는 

10% 이하로 비교적 수강자가 적은 편이다. 참여자 

들은 대부분 뭔스터市와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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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tudium im Alter 참여자의 연령별/성벌 추이 

연령 
'86 여름학기 없겨울학기 없여름학기 않겨울학기 

남 여 계 남 여 

40세 이하 0 0 0 0 4 

빠49 0 19 19 3 76 

[i)-59 16 æ 54 14 1z3 

00-없 56 42 ~ 135 157 

70-79 24 14 g 16 g 

00세 이상 3 4 2 7 

합계 144 g.j 213 170 3<1) 

자료: 윈스터대학 제공. 

고 있다. 市거주자가 약 47%에 달하고， 나머지는 

편리한 철도교통로가 지나는 윈스터市의 인접군에 

살고 있다. 

이처럼 대학은 정규대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에게도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로 인하여 대 

학과 지역사회는 교수기능을 통해서도 긴밀한 유 

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러한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으나， 사회변혁기를 

맞이하여 대학이 능동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본다. 

2. 知識 및 技術移轉을 위한 제도 

대표적인 공업국인 독일은 광공업의 비중이 매 

우 높은 나라이다. 더욱이 거대한 루르공업지대가 

자리잡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는 공업화의 원 

동력이었던 석탄 및 철광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전 

통적 공업지대였다. 그러나 1980년대로 진입하면서 

산업구조의 조정기를 맞이하여 산업재편현상이 나 

타났다. 석탄 및 철광산업의 고용자는 감소하는 대 

신 전자 · 기계 • 환경제품 생산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유통 • 의료 • 지식산업 둥 

의 생산자서비스산업의 고용자가 급속히 증가하였 

다(G넙sser， et a1, 1987, 98-108). 이처 럼 공업분야에 

서 혁신을 통한 지식 및 기술집약적 생산품의 제 

계 남 여 계 남 여 계 

4 5 9 14 m 11 z3 

79 17 58 75 z3 66 89 

137 45 247 g ~ g 잃4 

a 2m 281 많n 연9 448 않7 

44 ffi 82 151 100 149 258 

9 1 14 15 7 19 26 

않E 4(x) ffil 1007 @징 Sß5 1607 

조로 전향됨에 따라 지식과 경제를 이어주는 연계 

망의 구축이 정책의 우선 순위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지식 및 기술이전과 정보이전은 대학의 중 

요한 임무로 부각되었다. 특히， 전통적인 공업화지 

대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에는 수많은 중소기 

업이 입지하여 있었으므로(약 51만 여개)， 이들 기 

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개발 

없이는 경쟁력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 

다. 세계화시대의 경쟁 상황에서 발명-기술혁신에 

서 제품판매에 이르는 과정의 시간적 단축이 기업 

폰속의 기반이었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하려는 이 

들 중소기업에게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대학의 기 

술적 도움이 필요하였다. 이 절에서는 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 어떠한 제도하에서 지역사회로 이전되 

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제도분석에는 대학의 

연구이전기관을 비롯하여 기술이전센터와 기술단 

지의 조직 및 운영을 살펴보려 한다. 

D 大學짧究移轉機關 

1970년대 말경에서 1980년대 전반기에 걸쳐서 독 

일의 대학에서는 지역사회의 기업에 지식 및 기술 

이전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연구이전을 위한 담 

당 부서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윈스터대학에도 연구 

성과를 실제 응용코자 하는 사람들과 접촉을 유도 

하고 조정하는 기구가 1984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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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대 학연구처 (Forschungsfördenmgsang리egl없h잉te:띠 

내 의 부서 로， ‘大學鼎究移轉室 (die Arbeitsstelle 

Forschungstransfer: AFO) ’ 이 라고 불리 며， 대 학의 

연구성과를 이용하려는 기업과의 접촉을 맡은 중 

앙기구이다. 이 부서는 박사급의 담당관(실장 Dr. 

W. Ba따1US) 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 외 

부의 협력자를 구하려는 대학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대학의 연구시설 및 연구 

관계자와 접촉하고자 하는 외부의 모든 사람들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촉센터로서의 역할을 수 

행한다. 이 연구이전실은 대학의 연구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시회나 발표회를 개최하여 연구 성 

과물을 대외에 소개하고， 나아가 연구의 후원 및 

연구성과의 증진에 관한 제반문제를 상의한다. 또 

한 특수한 기구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값비싼 장비 

를 구입하기 어려운 기업 또는 개인에게 대학소장 

장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기술을 전수하기도 

한다.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구체적 예를 들면， 地理

學部는 베스트팔렌-리페 지역 농업회의소와 공동 

으로 농작물의 생산효율화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리학부 내에 ‘농업정보연구소’ 가 개 

설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각 학과 및 연구소마다 

地理學論難 第31號(1998. 2) , 1-15. 

2) 기술이전센터 

대학과 지역기업이 기술을 매개로 결합되는 ‘기 

술 이 전 센 터 ( Technologiezentren) ’ 는 기 술 이 전 을 

통하여 분리신설기업 (Spin-o표 untemehmen)을 후원 

하는 기구이며， 혁신활동을 한데 묶어서 기술혁신 

을 도모함으로써 시 너지 효과(Syner-휠eeffekte)를 확 

산시키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다(Nordrhein 

-Westfalen, 1993, 190-191; De바nann， 1995, 22-

33). 

기술이전센터의 설립 목적은 제조업 또는 생산 

서비스 분야에서 새롭고 기술지향적인 신생기업을 

보육하고， 이를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능력 있는 중 

소기업을 육성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 센터는 공간과 인력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비용 

을 줄이고 창업의 위험을 최소화하려 한다. 예를 

들면， 사무실의 전화기기와 비서， 대화룸 둥을 공 

동으로 사용하고 전문 상담가를 고용하여 설립， 금 

융세제， 기업경영， 행정당국 또는 기업체와의 접촉 

을 효율성 있게 진행시킨다. 이처럼 기술지향적 기 

업을 위한 인큐베이터로서의 기술이전센터는 기술 

이전과 인적자원의 관리 및 평가를 비롯하여 연구 

지향적 투자유치와 신설분리기업의 창업， 재교육의 

증진， 각종 노하우와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를 위 

한 연구봉사 동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수행한다 

이전담당교수가 임명되어 있고 중점분야를 소개하 (Fromhold-Eisebith, 1992, 45-68; De파n없m， 1995, 

고 있다(Transfer Handbuch der AFO, 1995 참조). 98-102). 

연구이전실에서는 뭔스터대학의 연구성과를 지역 뭔스터에 설립된 기술이전센터는 윈스터 技術展

사회에 이전한 100대 과제를 11개 분야로 나누어 園 (Technologiehof M니떠ter) 이라고 이름지어졌다. 

제시하였다. 1994년에 발간된 뭔스터지역 연구목록 이는 쾌적한 환경 속에 자리잡고 있는 기술단지 또 

집 (Forschungskata1og M뼈ter빼d)에 의하면， 다양 는 기술공원(Te따1010휠e따k)보다는 경관상으로 그 

한 분야에 걸쳐서 연구성과가 移轉되고 있음을 알 규모가 작다는 의미가 내포된 명칭인 것 같다. 기 

수 있다. 그 내용과 이전 과제 수를 보면， 지역사회 술센터의 설립배경은 현지상황과 지역 잠재력이 

및 지역발전(18) ， 경제와 기술분야(18) ， 커뮤니케이 접목된 개개의 발전역사를 지니고 있다. 3차 산업 

션(6) ， 교통(4) ， 에너지 및 기후(5) ， 용수(14) ， 동식 위주의 고용구조를 지닌 뭔스터는 거대한 대학이 

물(7) ， 건강 및 보건 (5) ， 사회 (9) ， 정치 (6) ， 문화(8)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잠재력으로 평가되 

둥으로 그 분야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고 있었다. 센터설립의 직접적인 배경은， 1983년 윈 

스터의 과학적 잠재력과 지역경제간의 유대를 진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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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시키려는 의도에서 윈스터대학 주거 및 주택연 

구소(Institut 펴r Si어lungs-und Wohnungswesen der 

Universität M띠ster)가 市의 경제촉진을 위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데서 찾올 수 있다(뭔스터市 발행 

W바schaftsbrief 1뾰년 11월호 참조) . 이에 따라， 이 

市의 상공회의소와 수공업 협동조합， 뭔스터대학교 

와 윈스터전문기술대학 그리고 뭔스터市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결성하여 1985년 주식회사 윈스터 기술 

정 원 (Technologiehof Mψlster GmbH) 이 설 립 되 고， 

1986년 7월에 Roxel街에 기술센터가 개설되었다. 그 

후 1992년에 뭔스터대학의 자연과학대학과 뭔스터 

전문기술대학에 연접된 Mend밍straß.e에 새로이 건 

물을 지어 이전하였다. 

이 기술센터의 배후에는 대학의 순수자연과학 연 

구소와 응용과학 연구소로 구성된 과학연구단지가 

자리잡고 있으므로 대학의 연구 및 기술을 전수 받 

을 수 있는 최적장소로 평가되고 있다. 새로 이전 

한 센터의 이용면적은 약 14(뻐rrl에 달하며， 양 대 

학의 연구이전담당기관을 비롯하여 사무실， 실험실， 

대규모 학술대회개최가능공간 및 부대시설이 들어 

서 있다 r뭔스터 기술정원 주식회사」의 1996년 입 

주현황에 의하면， 생물화학응용분야， 의학기술분야， 

환경응용분야 및 전산정보처리분야의 기술연구기 

업과 경영자문 및 금융서비스 단체 둥 48개 업체와 

단체들이 입주하고 있다. 이들 창업신설기업들은 5 

년 정도의 보육기한을 지나면 이 기술센터를 떠나 

야한다. 

3) 휩빠團地 

‘技術公園 (TechnolQ잉epark) ’ 이라고 불리는 기술 

단지에는 기술이전센터에서 보육단계를 거친 기업 

들이 뭔스터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기를 원하는 혁 

신기업과 일반기술기업의 子會社나 연구지부 둥이 

입주하게 된다. 이툴 기업들은 대학의 연구소 및 

기술이전센터와 꾸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시 

험가동을 거쳐 완전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뭔스터 

에서는 ‘기술정원’ 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기술 

공원’을 조성하여 기술혁신기업을 입주시키려는 계 

획이 진행되고 있다. 1990년에 계획된 기술단지 프 

로젝트가 6년간의 휴면기간을 지난 후 실현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뭔스터에서 발행되는 신문인 

Mr.ihster효her AnzeIier( 1997년 5월 3일자)에 의하 

면， 뭔스터市는 뭔스터대학 자연과학센터와 기술이 

전센터의 북서쪽 지역에 技術公園의 건설을 제안하 

였다. 따라서 대학과 연계되는 신설혁신기업이 대 

학부근에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약 14.5ha의 면 

적에 약 800만 마르크가 소요되는 기술단지에는 미 

래의 첨단기술산업공간과 그 부대시설이 갖추어지 

게 된다. 1997년 가을부터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l없년 중반기에 지상건축공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 지역은 대학연구기관에 인접해 있을뿐만 아니라 

윈스터-오스나브릭 공항과 직결되는 고속도로가 형 

성되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 

아마도 6-7년 이내에 세계 유수의 첨단산업체도 동 

시에 입주할 계획이므로， 2뻐년대로 들어서면 뭔스 

터의 경제는 굴뚝 없는 첨단산업의 입지로 말미암 

아 최대 호황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때하고 있다. 

이상으로 윈스터를 대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간 

의 技術移轉過程을 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림 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r3 

단계 技術移轉模型」을 제시할 수 있다. 대학의 과 

학연구기관이 집합된 科學公園(Wisænsc벼효spark) 

인 ‘大學鼎究團地’ 에서는 기초 및 웅용연구를 행하 

며， 冊究 및 技術移轉단계에서는 대학행정기구인 

‘鼎究移轉處’에서 시작하여 혁신기업의 창업을 돕 

는 ‘技術移轉保育센터’ 를 거쳐서 실험생산 및 첨단 

산업이 입주한 ‘技術團地’ 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대학과 기업은 밀접한 유대관 

계를 지닌다. 기술이전을 마친 독립기업체는 독자 

적으로 입지하든지 일반공업단지에 입주하든지 간 

에 市場을 상대로 신제품을 대량생산하는 기업활 

동을 영위하게 된다. 이 모형은 지역사회발전을 위 

한 한국대학의 기술이전모형설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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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업체 

•| 또는 

공업단지 

대학연구단지 l • 

대학연구단계 • 연구 및 기술이전 단계 • 독립생산단계 

〈그림 1) 대학의 기술이전과정 모형 

3. 도서관의 기능과 지역사회 : 제도적 분석 

뭔스터대학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주립 

도서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중앙도서관과 학 

부 및 연구소에 자리잡은 도서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824년 이래로 베스트팔렌州에서 출판되는 

도서 와 문헌은 의무적으로 납본되 어 왔다. 1985년 

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의 내무 및 문부성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주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은 무 

료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500년대 이 

전에 인쇄된 초기 간행물로부터 최신의 CD ROM 

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문헌을 수집 • 보유하고 있 

다. 이 도서관은 학문연구에 필요한 문헌정보의 수 

집기능과 문화유산의 보존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특히 이 도서관의 특정은， 베스트팔렌州의 정신사 

에 관련된 가치있는 古書 지도적 인물의 遺書 · 遺

鎬 그리고 古記錄械， 예를 틀면， 이 주의 토지， 주 

민， 생산관계， 사회 문화적 사업， 기관과 기업의 설 

립， 도시 · 농촌 건설에 관한 각종 기록물을 수집 · 

보관함으로써， 문화 및 지역문헌의 저장고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윈스터대학 도서관은 지역문화정 

보와 세계의 학문적 각종 정보를 수집 · 저장한다. 

1995년 이래로 이 도서관은 전자도서관으로서의 기 

능도 수행함으로써， 세계적 정보서비스센터의 구실 

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도서관은 대학구성원을 비롯하 

여 지역주민과 관청， 기업체에게 도서와 각종 문헌 

을 열람 · 대여한다. 이들 수요자는 CD ROM에 저 

장된 자료은행을 통하여 신속히 문헌을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뭔스터 중앙목록( Zentralkata10g 

Mψ1Ster， 강(M)을 통해서 이 대학도서관에서 소유 

하지 않았거나 이미 대출된 도서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 대학구성원 이외의 방문자도 독서실을 이 

용할 수 있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 

시하면 하루 이내에 대출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무 

료이나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거나 대출기한의 연 

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 

다. 1995년부터는 도서관의 서비스가 개선되어 이 

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원 

격대출(Fern1eihe)제도는 이용자가 Fax로 대출을 

주문하면 48시간 이내에 이 州의 전지역에 신속히 

배 달되 는 속달주문체 제 (Schnellbestellsystem) 이 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은 학문연구에 관한 문헌정보를 

제공하는 본원적 기능 이외에 地域짧達史를 개관 

할 수 있는 특수한 자료은행의 역할을 하고， 지역 

주민에게 도서와 문헌을 대여함으로써， 대학과 지 

역사회가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대학과 행정당국간의 연계망 

知的 中心地로서의 대학은 지역사회의 구성체로 

서 행정당국과 끊임없는 접촉을 행하고 있다. 독일 

의 대학은 어느 정도의 자치를 누리고 있으나 예산 

을 책정하는 주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4 
l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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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 입지한 지역사회의 행정 

당국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왜냐 

하면， 양자는 대학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윈스터대학과 뭔스터市간의 

연계는 행정절차에 의한 경직된 연계와 서류화되 

기 이전에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유연적 연계로 구 

분해볼 수 있다. 전자는 행정당국의 사무적 · 일방 

적 통로라면， 후자는 대화적 · 쌍방적 관계이다. 본 

고에서는 대학과 市당국간의 대화록을 사례로 양 

자간의 유연적 연계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윈스터대학과 市당국은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 

르기까지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광범위한 현 

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 이들에 관 

한 주요의제는 대학이나 시당국이 서로 상정하여 

협조를 의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음은 대 

화록을 중심으로 양자가 제기한 주요 의제만을 간 

추린 것이다1) 

가. 市당국의 대화제의에 의한 의제(일시 1985년 

10월 23일， 시당국의 참석자: 시장을 비롯한 a 
명， 대학당국의 참석자: 총장을 비롯한 26명) 

(1) 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제반 문제(학생 수 

의 예측， 중장기 수용능력 및 市지역에의 

영향평가 둥) 

(2)전문직 종사자의 실업에 따른 문제(실업자 

수의 예측， 윈스터市에의 영향， 대학의 입학 

생 조정 등) 

(3) 대학의 건설계획(건물 수요 예측， 주차장 

계획 둥) 

(4)교사의 재교육 및 직업인의 재교육 

(5) 연구기능의 입지장소로서의 윈스터 강화(연 

구 및 기술이전의 촉진， 기술이전센터의 폰 

재기반 논의) 

나. 1987년 7월 9일 회의를 위한 뭔스터대학의 대 

화제의 안건 

(1)학생수의 증가 문제 

(2) 윈스터의 외국인 대학생 문제 

(3)전문직의 실업문제와 계속교육 

(4)대학건물의 건축과 시의 주택정책 

다. 1990년 4월 24일 시장이 대학총장에게 다음 사 

항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제의와 개최시기 (6월 

7일)를 알림 

(1) 기술공원 및 대학연구공원의 개발문제 

(2) 대학시설(회의장 및 콘서트홀)의 입지선정 

과 관련된 도시계획 논의 

(3) 연구소 및 기숙사 입지선정을 위한 대학관 

련 건축대장조정문제 

(4) 환경보전행사의 공동개최 

라. 1992년 6월 19일의 대화 주제 

(1)외국인 대학생의 복지문제 

(2)대학시설의 이전 논의 

(3)市창립일 행사의 공동개최 

(4)기술공원의 입지 논의 

(5) 학기내 통용되는 버스티켓제도 논의 

마. 1996년 2월 6일의 대화 주제 

(1)대학과 지역발전 연계문제(기술 및 연구공원 

계획에 따른 교통하부구조 개선책， 의학연 

구센터 건립을 위한 공간수용문제 둥) 

(2) 학생식당 재건축 및 학교시설 재개발 문제 

(3)베스트팔렌 자유 350주년 기념행사 

(4)환경보전에 관한 공동대처문제 

(5)전자통신분야 개발에 관한 공동대처문제 

이처럼 공식적인 대화를 위한 회의가 연중 2회 

정도 개최되고 있으며， 주요의제는 졸업생의 취업 

동향과 재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대학생의 복지와 

대학의 물적 시설 개선， 대학과 지역사회의 경제 · 

사회발전을 위한 연구공원과 기술이전센터 및 기 

술단지의 개발， 각종 행사의 공동참여 문제 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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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았다. 이와 같은 유연적 대 

처는 대학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민주적 제도로 보여진다. 

1V.要約및結論 

본 연구는 독일의 윈스터지역을 사례로 大學과 

地域社會가 어떠한 制度를 매개로 하여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제도는 양자간의 

결합을 항존화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분석의 대상 

으로 삼았으며， 제도가 운영되는 기관을 추적하여 

이의 기능분석올 시도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뭔스터의 대학과 행정기관， 기업체 및 관련단체 

를 방문하여 자료수집과 면접조사를 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대학의 교수， 연구， 봉사기능을 중심 

으로 지역사회와의 결합망을 형성하는 주요 기관 

地理學論難 第31號(1998. 2) , 1-15. 

간적 이용범위는 뭔스터시와 철도교통이 편리한 

인접지역이었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제도 

가 정착되지 않고 있으나， 구조조정기를 맞이하여 

대학이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와 결합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긴요한 제도로 보인다. 

2. 대학의 技術移轉過程은 대학의 연구단계에서 

연구 및 기술이전단계를 거쳐 개별기업체의 독립 

생산단계로 진전되며， 연구 및 기술이전단계는 연 

구이전실(AFO)을 두어 운영되고 있으며， 윈스터의 

기술이전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 이전실의 

기능은 대학과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쌍방의 

접촉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연구성과의 지역 

사회로의 이전은 자연과학으로부터 사회과학에 이 

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 ‘뭔스터기술정 

원’ 이라고 불리는 기술이전센터는 윈스터대학의 

자연과학연구소가 집중된 과학연구단지에 입지하 

여 대학의 연구 및 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최적 

을 선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교수기능의 A力移轉 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이 센터의 설립배경은 

은 특수성인교육제도를， 연구기능의 知識 및 技術 大學都市가 지닌 우수한 연구인력을 윈스터지역의 

移轉은 대학연구단지로부터 독립혁신기업체의 탄 발전잠재력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이었다. 이 센터는 

생에 이르는 技術移轉過程을 봉사기능의 情報移轉 뭔스터의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단체인 상공회의소 

은 도서관의 대출제도를 사례로 선정해 연계망을 와 대학 그리고 市당국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대학 

규명하였다. 그리고 대학과 市당국간의 행정업무를 과 지역사회의 합작품이다. 이 센터에는 생물 · 화 

조정하는 협의기구의 운영과 주요의제를 검토하였 학응용분야를 비롯하여 의학기술분악 환경응용분 

다. 이의 분석을 통한 이 연구의 잠정적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같다. 

1. 뭔스터대학의 특수성인교육제도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中老年層大學正規敎科受講制度

이다. 이 제도는 성인교육 및 계속교육과 대학의 

청강제도를 복합한 것으로， 성인이면 직업이나 교 

육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대학정규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형성배경은 지식 · 정보사 

회로의 변동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사회문 

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려는 것이다‘ 

이 과정이 1986년 윈스터대학에 개설된 이후， 참여 

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50대와 60대의 연 

령층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였다. 참여자의 공 

야 및 전산정보처리분야를 주축으로 혁신기업의 

창업을 지도하는 보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 그리고 대학연구소 및 연구인력과의 접촉을 용 

이하게 할 수 있는 대학의 연구이전실을 비롯하여 

사무실， 세미나실， 기타 서비스 시설을 공동 이용함 

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기술이전 

센터’에서 보육단계를 거친 기업 또는 첨단기업들 

은 대학의 연구기능과의 접촉을 제도화함으로써 

혁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술단지에 입주하게 

된다. 뭔스터市는 혁신기업을 입지시키기 위해서 

‘技術公園’ 이라고 불리는 기술단지를 기술이전센 

터와 대학연구단지 부근에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센터와 기술단지도 대학과 연계된 기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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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과 地域社會의 結合에 관한 制度 分析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학의 연구기능의 이전을 

위한 3단계 기술이전과정의 모형은 시발점에 서있 

는 한국대학의 연구 및 기술이전을 효율화하는데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의 봉사기능으로 택한 윈스터 대학도서관 

은 대학의 구성원과 지역사회 주민에게 봉사하며， 

문헌정보의 수집 • 보관 · 대여의 기능과 함께 문화 

유산의 보폰기능을 수행한다. 특기할 점은 지역주 

민에게도 도서와 각종 문헌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도서관은 지역정 

보센터의 구실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 

시켜주는 매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4. 뭔스터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행정을 맡은 

市는 긴밀한 유대 속에서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유 

연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市행정당국과 대학행 

정당국 간에는 뭔스터市의 발전과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방도로 대화창구가 마련되어 운영된다. 

오랜 역사를 지난 거대한 뭔스터대학의 성장이 바 

로 市의 성장이며， 대학 캠퍼스가 도심에서부터 교 

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대학 

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문제가 우선적으로 제기된 

다. 그 외에도 상호 협조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교환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와 같은 유연적 제도가 한국에서도 시행된 

다면 지역사회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가 해외지역연구의 일환으로서， 

제도 분석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연계망을 

살펴본 결과， 制度化는 兩者의 결합을 체계화 · 영 

속화하는 기본장치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서 지 

식 · 정보화시대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도 고찰하였 

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화의 정착을 위한 지방시대 

를 열어감과 동시에 사회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구조조정기에 지금과 같이 우리 대 

학이 지역사회와의 결합도가 결여된 채로 그 상황 

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낙오의 길을 밟을 것 

이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 

하면서 공동으로 발전하려면 독일의 사례에서 살 

펴본 것처럼， 대학은 그 地域에 제도적으로 귀속되 

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대학은 광역자치 

단체의 관할 하에서 상호연관체제를 구축해야 한 

다고 본다. 대학은 지방화 • 세계화시대를 열어 가 

는 지식 및 기술정보의 총본산이며 지방발전의 잠 

재력이기 때문이다. 

(附記: 이 논문을 진행하는 과정에 현지에서 협 

조하여 주신 뭔스터대학의 K. Engelhard 교수를 비 

롯하여 대학당국과 시청 및 여러 관련기관에 감사 

드린다. 그리고 이 분야의 많은 연구물을 수집하 

여 준 당시 뭔헨공과대학 지리학과에 재학 중이던 

안영진 박사의 노고에 고마움울 표한다J 

〈註〉

1) 1996년 2월에 윈스터대학 총장실을 방문하여 뭔 

스터市와 대학행정당국간의 현안문제에 관한 의 

견교환에 대해서 면접조사를 행하던 중에 양 당 

국간의 대화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학당국 

은 두 차례 (1996년 2월 16일과 4월 25일)에 걸 

쳐서 대화록 사본을 복사하여 필자에게 우송하 

여 주었다. 그 중에서 일부 대화록의 주제를 소 

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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